
기획연재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8년제 1501 호   13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

“나는 이제부터 새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선행 공덕을 살뜰히 키우면서 나의 이웃들을 

끝없이 살려 나가는 일이 살림입니다. 나의 공

성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정토의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

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선방의 상징이자 또 다른 이름으로 존경받

던 함현 스님이 2022년 돌연 염불행자의 길을 

선언했다. 수많은 대중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스님은 한발 더 나아갔다.

“비구 함현은 엎드려 발원하옵니다. 이 목숨

을 마칠 때 궁극의 평안과 안락의 문이 연꽃 피

듯 저절로 열려지이다. 그 문 앞에서 성중과 더

불어 이 몸 맞아 정토로 인도해주실 아미타부

처님께 미묘한 빛과 향기로운 소리로 찬탄하

고 공양하고 예배 올리옵나니 바라옵건대, 천

상·인간·아수라 세계의 항하사 중생들이 봄비 

기다리는 설렘으로 아미타불께 귀의해 여덟 

가지 고통 벗어나 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함현 스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

을 수 없었다. 정말 ‘왜’일까?

“한참 참선을 열심히 할 때, 봉암사에 함께 

살던 수경 스님과 연관 스님이 염불 수행을 하

자고 했습니다. 연관 스님이 ‘참선도 해봤고 남

방에 가서 수행도 해봤으니, 이제 노년에는 셋

이 모여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염불

이나 합시다’라고 해 속으로 저는 ‘이 노장들이 

미쳤나’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나이가 들면서 참선하기 쉽지 않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행의 방법을 바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60여 일간 일본 시코쿠 순례

를 하면서 염불 수행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

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안거 때 도솔선원에서 

폐관 정진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8km를 

걷고, 절 300배와 염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

리가 됐습니다.” 

함현 스님이 염불 수행을 확신한 계기는 연

관 스님의 입적이었다. 연관 스님은 코로나19

에 감염돼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

고 스스로 곡기와 물을 끊어 2022년 6월 본래 

자연으로 돌아갔다. 

“연관 스님을 보내드릴 때 동료 선후배 스님

들이 함께 염불을 해줬습니다. 다소 불편해 보

이던 연관 스님의 얼굴이 ‘아미타불’ 염불을 하

면서 맑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

막에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이번 생의 인연

을 마무리하셨어요. 연관 스님을 보내드리면

서 염불 수행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정토법문은 그 실천이 쉽고 일상적

이기에 이 시대의 삶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은

혜로운 빛을 주는 최적의 법문”이라며 “물러남 

없는 신심(信心)으로 앉으나 서나 오직 아미타

불만을 염(念)하면 생각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

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 나무와 보

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한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

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선(禪) 수행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 정토신

앙은 오랜 세월 타력신앙 혹은 하근기 수행법

으로 치부돼왔다. 그렇다고 수행자들이 염불

을 터부시한 것은 아니다. 

중국 영명 연수 선사는 “참선만 하고 정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이 길을 잃나니 

중음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

이에 그것을 따라가리라”고 경계하며 “참선도 

하고 염불수행도 했다면 뿔까지 달린 호랑이

와 같나니 현세에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내

세에는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고 강조했다. 

운서 주굉 스님은 “한결같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가 지은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코 구품연화대에 왕생할 것”

이라고 설했다. 

또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었던 원효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하면 극

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근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도 “온갖 인연 쉬고서 

다만 아미타불을 염하니, 곧 그것이 여래선이

며 그것이 바로 조사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선과 염불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한 번 뒤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향하는 곳

은 같아요.” 

다른 듯 같은 길, 참선과 염불

스님은 참선과 염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참선과 염불 수행 방법은 무엇

일까? 스님은 먼저 참선법에 대해 〈선관책진〉

에서 독봉계선 선사가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

하겠다고 했다. 

“그대가 무(無)자를 참구하려 하는가? 그

렇다면 이 공안 공부의 목숨을 ‘어째서 개에 

불성이 없는가’에 두어라. 그대가 ‘만법귀일’

을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안 공부

의 목숨을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두어

라. 그대가 염불로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부의 목숨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에 두어라. 그리하여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지켜보며 깊고 깊은 의심의 바다 속으로 끝없

이 들어가라. 그대가 만약 화두를 들어도 들리

지 않는다면 다시 그 공안으로 돌아가 처음부

터 끝까지를 분명하게 들어서 처음과 끝을 하

나로 꿰뚫어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절로 잡혀 

몰록 의정이 맺힐 것이니, 이 의정이 끊이지 

않도록 간절히 마음을 써라.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발을 들고 몸을 뒤쳐 허공에서 한

바탕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니 이때에 다시 

와서 산승의 방망이를 맞도록 하라.”

‘행주좌와’의 여여한 염불수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째, ‘행(行)’은 아미

타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러 간다고 관

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에게 연꽃 공

양을 올리러 간다고 그리면서 지극한 마음으

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수

행법이다. 

둘째, ‘주(住)’는 아미타부처님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

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셋째, ‘좌(坐)’는 극락정토에 핀 연

꽃 위에 앉아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극

락정토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

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넷째, ‘와(臥)’는 아미타부처님의 무릎을 베

고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

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

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아미타경〉을 있는 그대로 독송합니다. 주석

서들을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원전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불교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

다.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을 하셨느냐? 중생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

지로 우리 불자들도 각자의 근기에 따라 참선

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하면 됩니다. 활로를 구

한다고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천

할 때 이뤄진다 했습니다. 바른 실천이란 바르

게 기억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통찰하

기입니다. 이는 모든 불문수행의 요체로 정토

법문도 이를 여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었다. ‘수행’에 대

한 당부도 구체적이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

라는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과 가식

으로 꽃을 피워서는 곤란합니다. 수행자들이 

왜 출가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의 출가정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

다. 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

니다. 신속하고 무상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쉼 없이 정진하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울림이 있

을까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출재가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뭔가 모를 여운이 가

득했다. 도솔선원을 나서며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중 ‘함현 자계’의 한 구절

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

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

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 하셨는가

중생 근기 따라서 法을 설하신 것

불자들도 근기 맞춰 수행 하면 돼

‘쉼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당부

출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청주 관음사 회주  함현 스님

“참선·염불은 ‘不二’… 지향하는 곳은 같다”
12면에 이어

유철주 / 작가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의 모습. 함현 스님은 책을 확인하며 본지와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